
금호석유화학, 탄소나노튜브사업진출
150억원 투입 전주에 50톤 공장 건설 … 2013년까지 300톤으로 확대

금호석유화학이 탄소나노튜브(CNT)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.

금호석유화학은 전라북도 전주시와 탄소나노튜브 상업화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30일

발표했다.

이에 따라 2010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150억원을 투자해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의 9900㎡ 부지에

탄소나노튜브 50톤 공장을 건설한 후 단계별로 증설해 2013년까지 3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탄소 동소체(탄소로 이루어졌지만 물질적․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)의 일종인 탄소나노튜브는 인장강도가

철의 100배에 이르고, 전도성은 구리보다 1000배 뛰어나 전지 및 콘덴서, 바이오, 의약,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

에서 응용되고 있다.

금호석유화학는 탄소나노튜브 상업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, 알루미늄 복합재 분야로 적용범위

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건자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

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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